
울릉분지에 이산화탄소 대량 저장
국토부, 51억톤 영구저장 가능 … 2030년 CCS로 3200만톤 감축해야

국내에서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를 대량 저장할 수 있는 해양퇴적층이 최초로 발견됐다.

국토해양부는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51억톤 가량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해저지중 저장소에

적합한 지층이 국내 최초로 동해 울릉분지 남서부 주변 해역에서 확인됐다고 4월4일 발표했다.

발견된 이산화타소 저장 후보지는 울산에서 동쪽으로 60-90㎞ 떨어진 대륙붕 인근이며 퇴적층 깊이는 800

-3000ｍ이다.

국토부는 2012년 3차원 탄성탐사를 통해 상세 지질구조를 파악하고 2014년 시험시추, 2015년에는 저장 대상

지를 최종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울릉분지에서 확인된 지층의 가스 저장용량은 이산화탄소를 150년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정부

는 2010년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을 세운 바 있다.

CCS는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에서 대량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해양 퇴적층에 영구 저장하는 기술

로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함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꼽히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세계 이산화탄소 감축량의 19%가 CCS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CCS 보급을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을 벌이고 있다.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100만톤의 해저 저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2016년, EU는 2020년까지 CCS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사업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저장소 1-2개를 선정하고 100만톤급 CCS 실증 사업을 완료해 가스 포집·수송·저장

을 망라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030년에는 CCS 방식으로 3200만톤의 감축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암석부피의 10-30%를 차지하는 퇴적물 입자 사이 틈새에 저장되며, 퇴적층 사이에 있는 물에

녹고. 최종적으로는 물속에 녹아있는 칼슘과 반응해 광물화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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